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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우리는 연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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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, 상호 간 예의를 지켜주세요.  

- �대학(원)생 상호간 및 연구실 내 물리적, 정신적, 언어적 폭력은 안됩니다. 

-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농담은 삼가주세요.

- �교제여부와 상관없이 지나친 구애행위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.  

	 상대방에게는 언제라도 거절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해주세요.

- �성폭력, 성희롱, 데이트폭력의 피해 · 가해자 ·  목격자가 되었을 경우 

	 성평등상담소로 연락주세요(02-2123-2137).

교수님의 학문적 권위를 존중해 주세요.

- �수업 시간이나 그 외 시간에 질문을 할 때, 그리고 면담일정 등을 잡을 

	 때에는 사전 메일약속 등 공지된 방법에 따르고 기본적 예의를 지켜주세요. 

교직원에게 문의할 때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세요. 

다른 사람의 성, 인종, 피부색, 문화적 차이, 정치적 지향, 지역, 종교, 

성적 지향, 성별정체성 등을 존중해주세요.

- �SNS를 포함한 온오프라인에서 직 ·  간접적인 차별, 적의 혹은 폭력의 선동이 

될 증오의 고취, 특정 개인 및 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혐오 표현은 안됩니다.  

OT, MT, 워크샵, 세미나, 졸업여행 등의 행사에서 서로 간 

예의를 지키고, 상대를 배려하고 행동해 주세요

성희롱, 성폭력, 술을 권하는 행위 등.  

장애학생들의 불편함을 함께 경험하고, 개선해 주세요. 

- �장애학생들이 불편을 느낄만한 상황, 시설, 제도 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

   장애학생 지원실이나 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

    장애학생 지원실 : 02-2123-3633

마음이 힘들거나 외로울 때,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

언제든 심리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

신촌캠퍼스 : 02-2123-6688, 국제캠퍼스 : 032-749-20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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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TECT

RESPECT인권 · HUMAN RIGHTS

연세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

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

연세공동체의 자유,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됩니다

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(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

Political Rights) 제20조 제2항은 국가가 ‘차별, 적의, 혹은 폭력의 선동이 될 증

오의 고취’를 법적으로 금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즉, 인권은 이러

한 세 가지의 행위로 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.

● �차별(Discrimination): “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또는 기타 공적인 생활의  

분야에 있어서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동등한 인정, 향유, 또는 행사를 무

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진”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보호

사유에 근거를 둔 “구별, 배제, 제한 또는 선호”를 의미한다.

● �폭력(Violence): “상해, 죽음, 심리적 해악, 성장 저해, 결핍 등의 결과를  

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야기하는, 타인 혹은 집단 및 공동체를 

상대로 한 물리적 힘이나 권한의 고의적인 행사”로 이해할 수 있다.

● �적의(Hostility): 단순히 극단적인 심리상태가 아닌 “극단적인 심리상태를  

드러내는 행위”를 말한다. 폭력, 괴롭힘, 손괴 등의 위협으로, 폭력과는 구별되

는 개념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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